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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원불교 사상에 입각하여 갈등의 원인을 분석진단하고 갈등치유의 원리를 규명하며 갈등치유

의 교육적 사례를 연구하여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갈등은 ①하고자 하는 마음, ②시비이해의 충돌, 

③강 약의 대립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다. 또한 갈등의 원인을 이해함으로써 갈등을 해소하고 치유할 

수 있게 되며 각 원인에 상응하는 치유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욕심을 다스리는 수

양력이다. 염불, 좌선과 경계를 대할 때 마음을 멈추는 공부는 갈등 대처에 도움을 준다. 둘째, 모두가 

고귀한 존재라는 자세로 시비이해를 분석하는 연구력이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자세로 시비이해를 바르

게 보면 올바른 선택이 가능해져 갈등치유로 나아갈 수 있다. 셋째, 강자와 약자가 함께 향상의 길로 나

아가야 한다.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거나 약자가 강자에 대항만 한다면 약육강식의 사회적 갈등이 야기된

다. 이를 극복하려면 약자가 보호받는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 갈 때 강 약의 대립을 해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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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요법

Ⅰ. 서론 

사람은 누구나 갈등을 겪는다. 하지만 갈등치유는 쉽지 않다. O EC D  국가 중 13년

째 자살률 1위인 한국의 현실은1 ) 개인적 노력만으로 갈등을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것

*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

구되었음(N R F-2010-361-A0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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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한경닷컴” http://new s.hankyung.com /article/2017101308361 (2018.5.30.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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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대사회의 갈등 문제에 대한 원불교적 해

법을 모색고자 한다. 

원불교에서는 갈등을 어떻게 보는가?  세상에는 다양한 개성의 사람들이 있기에 

갈등의 원인 역시 다양할 것이다. 원불교 경전인  정전 ,  대종경 ,  정산종사법어 

에는 ‘갈등’이라는 표현이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대립 반목 상충 충돌 싸

움 전쟁’ 등의 표현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갈등’ 양상을 언급하고 있다. 이를 통

하여 원불교에서 갈등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모습을 추론할 수 있

을 것이다. 

병의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 병을 제대로 치료할 수 있듯이 갈등의 치유는 갈등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서 출발한다. 이에 Ⅱ장에서는 갈등과 관련된 법문을 근간으로 원

불교에서 보는 갈등의 원인을 하고자 하는 마음, 시비이해의 충돌, 강 약의 대립의 

세 가지로 분석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Ⅲ장에서는 갈등치유의 원리와 방법으로 욕심

을 다스리는 수양력, 시비이해를 분석하는 연구력, 강자 약자 상생의 사회구조를 제

시함으로써 갈등치유의 실제를 구명해보기로 한다.

Ⅱ. 원불교의 갈등인식

1 . 하고자 하는 마음

사람이든 다른 동물이든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여기서 ‘하고자 하는

[欲] 마음[心]’은 문자 그대로 보면 ‘욕심(欲心)’이다. 욕심은 사전적으로 “어떠한 것을 

정도에 지나치게 탐내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2)이라고 정의되는데, 본고에서는 ‘욕심’

을 ‘바램(w ish)’, ‘욕구(need s)’, ‘탐욕(greed)’ 등을 포괄하는 ‘하고자 하는 마음(desire)’으

로 사용했다. 

현대사회는 물질적으로 풍요롭다 보니 견물생심(見物生心)으로 욕심을 낼만한 경계

나 상황이 더 많아졌다. 인터넷의 발달로 해외 상품까지도 손쉽게 살 수 있고 집까지 

배달해준다. 그러다 보니 인터넷 쇼핑 중독과 같은 현대사회만의 독특한 문제가 나타

나기도 한다. 원불교를 창시한 소태산(박중빈, 1891~1943)은 현대사회의 특징을 과학

문명이 극도로 발달하는 데 비해서 물질을 선용할 정신의 힘이 미약하여 물질의 노예

2 ) “다음 한국어사전” http://d ic.daum .net (2018.5.30. ‘갈등’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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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을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3 ) 즉 물질문명의 발달로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가 더 많

아진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소태산은 욕심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았고, 작은 욕심을 돌려 큰 서원으

로 키우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4) 따라서 소태산은 인간의 생리적인 욕구, 자아실현

의 욕구 등 다양한 욕구에 대해서도 중립의 입장을 취한다고 볼 수 있고, 다만 현대

사회에서 욕심의 지나침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또한 소태산은 ‘하고

자 하는 마음’만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갈등의 요소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물

론 소태산은 마음의 병으로 삼독심(三毒心, 貪心 嗔心 痴心)을 언급하기도 했고,5) 

물질문명의 발달 속에서 세상이 겪고 있는 돈의 병, 원망의 병, 의뢰의 병, 배울 줄 

모르는 병, 가르칠 줄 모르는 병, 공익심이 없는 병을 언급하는 등 갈등의 원인을 욕

심만으로 한정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소태산은 아래와 같이 갈등의 원인으로 욕심을 

강조했다. 

유정물(有情物)은 배우지 아니하되 근본적으로 알아지는 것과 하고자 하는 욕심

이 있는데, 최령한 사람은 보고 듣고 배우고 하여 아는 것과 하고자 하는 것이 다

른 동물의 몇 배 이상이 되므로 그 아는 것과 하고자 하는 것을 취하자면 예의염

치와 공정한 법칙은 생각할 여유도 없이 자기에게 있는 권리와 기능과 무력을 다

하여 욕심만 채우려 하다가 결국은 가패 신망도 하며, 번민 망상과 분심 초려로 자

포자기의 염세증도 나며, 혹은 신경 쇠약자도 되며,  혹은 실진자도 되며, 혹은 극도

에 들어가 자살하는 사람까지도 있게 되나니, 6 )

욕심이 증폭되어 어리석어지기도 하고 욕심대로 되지 않아서 화가 나는 등 욕심은 

삼독심의 중첩된 마음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특히 물질적 풍요가 만들어내는 다양한 

자극은 인간의 욕심을 강화하고 이렇게 강화된 욕심은 무한경쟁의 현실을 만들고 있

다고 볼 수 있다.7 ) 즉 물질문명이 발달하는 시대라서 ‘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욱 강해

졌고 ‘하고자 하는 마음’에 의해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현실이다.

3 )  정전 , 제1 총서편, 제1장 개교의 동기. 

4 )  대종경  제3 수행품 36장.

5 ) “삼계의 지옥을 벗어나고자 할진대 먼저 삼독심을 항복받아야 한다.”  대종경선외록  19. 요언법훈장 8

절;  정전 , 제3 수행편, 제11장 계문. 

6 )  정전 , 제2 교의편, 제4장 삼학, 제1절 정신수양, 2 . 정신수양의 목적.

7 ) 장진영, 마음병의 세 가지 유형 – 무지 욕심 습관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제64집 (익산: 원광대

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2015), 6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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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시비이해의 충돌

사람은 가치를 판단한다. 옳다, 그르다, 이롭다, 해롭다 등으로 구분을 짓는 행위는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치 판단은 인간계와 자연계를 가르는 분기점으로 

사람은 의미와 가치를 통해 인류 문명을 형성해 왔다.8 ) 소태산은 이러한 가치의 개념

을 아래와 같이 ‘시비이해’로 표현했다.

사(事)라 함은 인간의 시비이해(是非利害)를 이름이요,  이(理)라 함은 곧 천조

(天造)의 대소유무(大小有無)를 이름이니, ~  이 세상은 대소유무의 이치로써 건설되

고 시비이해의 일로써 운전해 가나니, 세상이 넓은 만큼 이치의 종류도 수가 없고,  

인간이 많은 만큼 일의 종류도 한이 없느니라. 9 )

위에서 “세상은 시비이해의 일로 운전해 간다.”라는 표현은 흥미롭다. 사람은 시비이

해를 판단하면서 살아가는데, 시비이해의 판단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에 세상은 한

없이 복잡해진다. 따라서 “세상은 시비이해의 일로 운전해 간다.”라는 표현에는 시비이

해를 판단하고 행동하는 군상이 담겨져 있다. 

왜 시비이해로 인해 갈등이 발생될까? 빅토르 위고(V ic to r-M arie H ugo , 1802~  

1885)의 소설  레미제라블 에는 시비와 이해가 어떻게 충돌하여 갈등을 일으키는지를 

잘 보여준다. 주인공인 장발장은 조카들이 굶주리기에 빵을 훔쳤다. 빵을 훔치는 일

[범죄]은 ‘시비’의 영역이고 조카를 행복하게 하는 것[생계]은 ‘이해’의 영역이다.  레

미제라블 에서 형사 자베르는 빵을 훔친 것은 엄연한 ‘범죄’라고 보는 ‘시비’ 우선의 

가치관을 보였다. 이에 반해 많은 사람들이 장발장이 저지른 범죄의 경우 처벌보다는 

관심과 기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1 0) 이는 ‘이해’의 측면을 고려

한 판단이다. 이처럼 ‘시비’를 우선할지, ‘이해’를 우선할지의 가치 판단은 사람마다 다

를 수 있다. 

또한 서로의 ‘이해’가 충돌하는 경우도 있다. 갈등은 “공공정책(법령의 제정 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 추진을 포함한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11 )로 정의되는 것만 보아도 ‘이해관계’가 커다란 갈등요인임을 알 수 

8 ) 이정우,  개념-뿌리들  (서울: 그린비, 2016), 534-535쪽.

9 )  정전 , 제2 교의편, 제4장 삼학, 제2절 사리연구.

1 0 ) “뉴시스통신사” http://new s.jo ins.com /artic le/21245563 (2018.5.30. 검색)

11 )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24429호, 2013.3.23., 타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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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지역 이기주의로 불리는 님비(N ot in M y Backyard)와 핌피(Please in M y Backyard) 

현상은 이해관계 충돌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3 . 강자 약자의 대립

요즈음 대기업 경영자와 일가족들이 ‘을’에 대해 저지른 ‘갑질’이 한국사회의 문제

로 대두되었다. 여기서 ‘갑’과 ‘을’을 ‘강자’와 ‘약자’로 바꾸어 표현할 수 있을 것이

다. 세상은 구조적으로 누군가는 강자가 되고 누군가는 약자가 될 수밖에 없기에 개

인 대 개인, 개인 대 집단, 집단 대 집단 사이에서 끊임없이 강 약의 갈등이 쉽게 

나타난다. 소태산은 사회 국가 세계에서 생기는 강 약의 구조를 아래와 같이 진

단하였다.

3 . 강자 약자의 진화(進化)상 요법

1) 강 약의 대지(大旨)를 들어 말하면 무슨 일을 물론하고 이기는 것은 강이

요,  지는 것은 약이라,  강자는 약자로 인하여 강의 목적을 달하고 약자는 

강자로 인하여 강을 얻는 고로 서로 의지하고 서로 바탕하여 친불친이 있

느니라.

2 ) 강자는 약자에게 강을 베풀 때에 자리이타법(自利利他法)을 써서 약자를 강

자로 진화시키는 것이 영원한 강자가 되는 길이요,  약자는 강자를 선도자로 

삼고 어떠한 천신만고가 있다 하여도 약자의 자리에서 강자의 자리에 이르

기까지 진보하여 가는 것이 다시없는 강자가 되는 길이니라. 강자가 강자 노

릇을 할 때에 어찌하면 이 강이 영원한 강이 되고 어찌하면 이 강이 변하여 

약이 되는 것인지 생각 없이 다만 자리타해(自利他害)에만 그치고 보면 아무

리 강자라도 약자가 되고 마는 것이요, 약자는 강자되기 전에 어찌하면 약자

가 변하여 강자가 되고 어찌하면 강자가 변하여 약자가 되는 것인지 생각 

없이 다만 강자를 대항하기로만 하고 약자가 강자로 진화하는 이치를 찾지 

못한다면 또한 영원한 약자가 되고 말 것이니라.1 2 )

강과 약의 대립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의 근대사회의 커다란 쟁점이었다. 당시의 

사회진화론은 다윈의 진화론을 약육강식으로 보고 사회현상에 그대로 적용한 이데올

12 )  정전  제3 수행편 제13장 최초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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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기가 되었다.1 3) 강대국은 사회진화론을 약소국 침략과 지배의 원리로 이용했고, 당

시 한국사회도 약자로서 고통을 당했다. 소태산이 제시한 ‘강자 약자의 진화상 요법’

은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강과 약의 갈등은 사회 국가 세계에서 구조적으로 발생해 왔다. 갑의 횡포, 유전

무죄 무전유죄, 금수저 흙수저 등의 표현은 강과 약이 갈등하고 있는 사회현실을 보

여준다. 강자와 약자가 생기는 사회구조 속에는 남녀갈등, 노소갈등, 세대갈등, 고부

갈등, 빈부갈등, 사제갈등, 상하갈등, 지역갈등, 여야갈등, 노사갈등, 남북갈등 등 수

많은 갈등이 내재되어 있다. 예컨대 2017년부터 미국에서 시작되어 한국사회로 촉발

된 미투운동(M e T oo m ovem ent)은 여자가 남자로부터 성폭력 및 성희롱의 대상으로 

전락하여 약자의 위치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강 약 대립의 사회갈등사례라고도 할 

수 있다.

Ⅲ. 갈등치유를 위한 원불교 교육

1 . 욕심을 다스리는 수양력

소태산은 천지만엽으로 벌여가는 이 욕심을 제거하고 온전한 정신을 얻어 자주력

(自主力)을 양성하기 위하여 수양을 하자는 것 14 )이라 하여 욕심을 다스리는 방법으로 

정신수양을 제시했다. 정신수양을 통해 길러진 정신의 자주력으로 욕심이 일어난 순간

을 잘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신수양의 기본은 염불과 좌선이다. 염불은 흩어진 정신을 주문 한 귀에 집중하여 

일념으로 만드는 방법이고, 좌선은 마음과 기운을 단전에 두되 한 생각이라는 주착마

저 내려놓아서 사람의 순연한 근본정신을 기르는 방법이다.1 5) 소태산은 번뇌가 많으면 

염불로써 그 산란한 마음을 대치하고 다음에 좌선으로 원적의 진경에 들 수 있고 낮이

나 외경이 가까운 시간에는 염불을 권장하고 밤이나 새벽에는 좌선을 권장하는 등 상

황에 따라 염불과 좌선을 적절히 운용하도록 했고16 ), 동 정(動靜) 간에 수양력(修養

13 ) 전복희, 사회진화론의 19세기말부터 20세기초까지 한국에서의 기능   한국정치학회보 , V ol.27 N o.1  

(서울: 한국정치학회, 1993), 408-412쪽.

1 4 )  정전  제2 교의편 제4장 삼학 제1절 정신수양 2. 정신수양의 목적.

1 5 )  정전  제3 수행편 제2장 정기훈련과 상시훈련 제1절 정기훈련법.

1 6 )  정전  제3 수행편 제3장 염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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力) 얻는 빠른 방법의 하나로 염불과 좌선하기를 권장했다.1 7)

다음으로 정신수양을 일상에 적용한 ‘마음 멈춤’이 있다. 소태산은 지금 세상은 과

학 문명의 발달을 따라 사람의 욕심이 날로 치성하므로 심전 계발의 공부가 아니면 이 

욕심을 항복 받을 수 없고 욕심을 항복 받지 못하면 세상은 평화를 보기 어려울지라. 1 8)

라며 욕심을 다스리는 방법으로 마음공부를 언급했다. 특히 욕심이 일어났을 때 곧바

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마음 멈춤’이다. 혹 ‘마음 멈춤’을 하면 욕심을 완전히 항복

할 수 있는지 질문할 수 있는데, ‘마음 멈춤’은 욕심을 항복받는 첫 단계로 욕심에 끌

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욕심을 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원불교에서는 갈등이 일어나는 순간을 경계(境界)로 본다. 일상수행의 요법의 심지

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마는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는 가르침에 의하면, 경계를 따라 발생하는 요란함과 어리석음과 

그름을 없애는 것으로써 자성의 정, 자성의 혜, 자성의 계를 ‘세우자’라고 제시하고 있

다.19 ) 경계를 대하여 욕심에 끌려가거나 갈등이 생겨 요란한, 어리석음, 그름이 나타났

을 때 마음 멈춤을 통해 온전한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는 아래의 무시선법(無時

禪法)에 잘 나타나 있다.

아무리 욕심나는 경계를 대할지라도 끝까지 싸우는 정신을 놓지 아니하고 힘써 

행한즉 마음이 차차 조숙(調熟)되어 마음을 마음대로 하는 지경에 이르나니 ~  시끄

러운 데 처해도 마음이 요란하지 아니하고 욕심 경계를 대하여도 마음이 동하지 

아니하여야 이것이 참 선이요 참 정이니 2 0 )

욕심나는 경계를 만났을 때 욕심에 끌려가지 않도록 끝까지 싸우는 것이다. 즉 

‘마음 멈춤’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욕심 경계를 대하여 ‘마음 멈춤’을 지속하는 것

은 마음을 마음대로 하는 힘을 키우는 것으로 원불교의 다양한 마음공부 프로그램

에서 확인된다. 원광대학교 마음인문학연구소에서 개발한 ‘케어 마인드(C A R E  

M ind )’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14회기 중 두 번째 회기의 주제가 ‘멈춤’이다. 이

때의 ‘멈춤’은 생각 멈추기, 마음 모으기, 명상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마음이 뜻대

로 멈춰지지 않아 겪었던 경험들이 있다면’, ‘마음을 어느 한 곳에 집중했을 때 어

17 )  대종경  제3 수행품 2장.

1 8 )  대종경  제3 수행품 60장.

1 9 )  정전  제3 수행편 제11장 일 수행의 요법.

2 0 )  정전 , 제3 수행편, 제7장 무시선법. 소태산은 무시선법에서 “마음이 동하지 아니하여야”라는 표현을 

통해 ‘마음 멈춤’을 언급했다. ‘마음 멈춤’은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단 멈추는 것으로 이는 습관적으로 

생각하거나 판단하는 마음의 움직임을 다스려 본래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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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 체험이 있었나요? ’ 등의 활동과 회화가 포함되었다.2 1) 원불교 훈련기관 중 하나

인 삼동원의 훈련 프로그램의 경우 ‘알아차린 나’ , ‘정신차린 나’를 중시하여 ‘지금 

여기 알아차리기’를 통해 ‘업력의 나’에서 ‘알아차린 나’로 돌리는 공부를 하는데22 ) 

이 프로그램도 ‘마음 멈춤’의 원리가 적용됐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원리는 S top (멈

추기) , T h ink (생각하기) , A c t(실행하기) , R ev iew (반조하기)의 네 단계로 단순화한 

ST A R  마음공부로 여기서 첫 번째 단계가 ‘S top ’으로 ‘앗!  경계다’를 통해 일단 멈추

는 것이다.23 )

<표 1>  원불교 마음공부 프로그램들에서 ‘마음 멈춤’  

원불교 마음공부 프로그램 ‘마음 멈춤’에 해당하는 내용 

심심풀이 M 3 ST A R  마음공부 방식에서 ‘S top ’

케어마인드(C A R E  M ind ) 1 4회기 중 2회기 주제 ‘멈춤’

삼동원 마음공부 지금 여기 알아차리기

<표 1>과 같이 ‘마음 멈춤’은 다양한 형태로 사용되며 갈등치유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예컨대 사람을 죽이려고 순간적으로 칼을 꺼내 들었다가 “내가 어리석은 마음

을 내고 있구나.”하고 물러서는 것은 바로 그 순간 그 업연에서 벗어나는 것으로2 4) 

이는 습관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려는 경향을 자제시키는 마음공부의 

방법이다. 즉, ‘마음 멈춤’은 경계를 만났을 때 즉각 반응하지 않고 상황과 나를 분리

하여 객관화시켜 상황을 바르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시간적 틈을 만들어 내는 행위

이다.

2 . 시비이해를 분석하는 연구력

소태산은 인류가 평탄한 낙원을 버리고 험악한 고해로 들어가는 까닭은 일에 당

하여 시비를 몰라서 실행이 없거나 ,2 5) 우리가 일의 시비이해를 모르고 자행자지한다

면 찰나찰나로 육근을 동작하는 바가 모두 죄고로 화하여 전정 고해가 한이 없을 것이

21 ) 마음인문학연구소,  케어마인드 (워크북) (2018), 21-32쪽.

2 2 ) 김은진,  마음공부의 실제  (고양: 공동체, 2014), 97쪽.

2 3 ) 장진영 외 2인, 마음공부의 사회적 확산 과정 - 심심풀이 M 3(m eta-m ind m editation) 프로그램을 중

심으로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제72집 (익산: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2017), 268-269쪽.

2 4 ) 김은진, 앞의 책, 20쪽.

2 5 )  정전 , 제2 교의편, 제4장 삼학, 제3절 작업취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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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26 )라며 시비이해를 모르는 어리석음2 7)이 갈등의 원인임을 지적했다. 그런 의미에

서 갈등치유의 원리와 방법은 시비이해를 대하는 안목에서 찾을 수 있다. 이에 원불교 

사상에 근거하여 먼저 세 가지 안목을 제시하고 안목을 키우는 방법으로 심신작용 처

리건을 통한 마음공부일기를 제시할 것이다.

첫째, 자신의 시비에 집중하는 안목이 필요하다. 뒤에서 타인에 관련된 말을 하는데 

남을 헐뜯는 대화를 하는 경우가 많다. 험담을 하는 것이다. 이에 소태산은 참된 소

견을 가진 사람은 남의 시비를 가벼이 말하지 아니하느니라. 28 )고 가르치면서 험담하

는 행위를 경계했다. 상대방의 행동을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상대방이 

없는 자리에서 시비를 논하는 것은 험담이 되고 악연의 씨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소태산은 어리석은 사람은 남의 허물만 밝히므로 제 앞이 늘 어둡고, 지혜 있

는 사람은 자기의 허물을 살피므로 남의 시비를 볼 여가가 없느니라. 29 )며 지혜로울수

록 자신의 시비를 밝히는 데 노력한다고 보았다. 또한 남의 시비를 보아다가 자신의 

시비를 밝히는 데 집중하라. 고 조언하며3 0) 시비를 바르게 보는 힘은 자기의 시비를 

살피는 데에서 찾았다.

둘째, 시비를 밝게 분석하고 바르게 판단하는 안목을 길러야 한다. 보통 마음씨가 

부드럽고 온화한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소태산은 

마음씨가 좋더라도 시비이해를 분명히 나누지 못하면 덕이 있는 사람으로 볼 수 없

다며3 1) 시비이해의 판단을 중시했다. 이는 최초법어 의 ‘수신의 요법’에 잘 나타나 

있다.

1) 시대를 따라 학업에 종사하여 모든 학문을 준비할 것이요,

2 ) 정신을 수양하여 분수 지키는 데 안정을 얻을 것이며, 희로애락의 경우를 당

하여도 정의를 잃지 아니할 것이요,

3 ) 일과 이치를 연구하여 허위와 사실을 분석하며 시비와 이해를 바르게 판단할 

것이요,3 2 )

소태산은 시대를 따라 학문을 준비하고 시비와 이해를 바르게 판단할 것을 강조했

26 )  정전 , 제2 교의편, 제4장 삼학, 제2절 사리연구.

2 7 )  정전 , 제2 교의편, 제5장 팔조, 제2절 사연 사조.

2 8 )  대종경 , 제4 인도품 35장.

2 9 )  대종경 , 제4 인도품 36장. 

30 )  대종경 , 제13 교단품 3장.

3 1 )  대종경 , 제4 인도품 3장.

3 2 )  정전 , 제3 수행편, 제13장 최초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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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수신의 요법’의 “일과 이치를 연구하여 허위와 사실을 분석하며 시비와 이해

를 바르게 판단할 것이요”는 삼학 중 사리연구로 계승되었으므로33 ) 아래의 사리연구 

훈련과목을 통해 시비이해의 안목은 키워나갈 수 있다.

공부인에게 정기(定期)로 법의 훈련을 받게 하기 위하여 정기 훈련 과목으로 염

불(念佛) 좌선(坐禪) 경전(經典) 강연(講演) 회화(會話) 의두(疑頭) 성리(性

理) 정기일기(定期日記) 상시일기(常時日記) 주의(注意) 조행(操行)  등의 과목을 

정하였나니, 

경전 강연 회화 의두 성리 정기 일기는 사리 연구 훈련 과목이요,

경전은 우리의 지정 교서와 참고 경전 등을 이름이니,  이는 공부인으로 하여금 

그 공부하는 방향로를 알게 하기 위함이요,

강연은 사리 간에 어떠한 문제를 정하고 그 의지를 해석시킴이니, 이는 공부인으

로 하여금 대중의 앞에서 격(格)을 갖추어 그 지견을 교환하며 혜두(慧頭)를 단련시

키기 위함이요,

회화는 각자의 보고 들은 가운데 스스로 느낀 바를 자유로이 말하게 함이니, 이

는 공부인에게 구속 없고 활발하게 의견을 교환하며 혜두를 단련시키기 위함이요,

의두는 대소유무의 이치와 시비이해의 일이며 과거 불조의 화두(話頭)  중에서 의

심나는 제목을 연구하여 감정을 얻게 하는 것이니, 이는 연구의 깊은 경지를 밟는 

공부인에게 사리간 명확한 분석을 얻도록 함이요,

성리는 우주 만유의 본래 이치와 우리의 자성 원리를 해결하여 알자 함이요,

정기 일기는 당일의 작업 시간 수와 수입 지출과 심신작용의 처리건과 감각(感

覺) 감상(感想)을 기재시킴이요,3 4 )

 정전 에 제시되어 있는 사리연구 훈련과목은 경전, 강연, 회화, 의두, 성리, 정기일

기의 총 6과목으로서 다른 훈련과목에 비해 다양하다. 또한 직접적으로 사리연구 훈련

과목으로 언급되지는 않았더라도 열 사람의 법을 응하여 제일 좋은 법을 믿을 것이

요. 3 5)처럼 여러 사람을 통해 지혜를 얻거나 대중의 공의36 )로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이는 모두 시비를 나누는 안목을 갖추는 데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과 시대를 따

라 학문을 준비해야 한다는 ‘수신의 요법’이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33 ) 고시용,  원불교 교리 성립사  (파주: 한국학술정보, 2012), 233쪽.

3 4 )  정전 , 제3 수행편, 제2장 정기훈련과 상시훈련, 제1절 정기훈련법. 

35 )  정전 , 제3 수행편, 제12장 솔성요론. 

36 )  정산종사법어 , 제1부 세전, 제5장 사회, 5 . 공중의 도.



갈등치유와 원불교의 종교교육

특히 시비이해를 나누는 데 현대사회에서 알아야 할 것에 법률이 있다. 소태산은  

법률이라 하는 것은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을 이름이니, ~  시비이해를 구분하여 

불의를 징계하고 정의를 세워 안녕 질서를 유지하여 우리로 하여금 평안히 살게 함

이니라. 3 7)라며 삶에서 법률은을 강조했다. 이때의 법률은 도덕과 윤리까지도 포함하

는 넓은 의미이지만, 소태산은 ‘현행법’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을 취했다. 예컨대 포수

가 쏜 총에 위험한 일을 당할 뻔한 사건에 대해 소태산은 법령 제도를 따라서 관청에 

그 사유를 보고 해야 한다고 보았다.3 8) 현행법 역시 현실적으로 시비를 판단하는 중요

한 기준으로 본 것이다.

셋째, 시비를 떠난 자리를 볼 줄 알아야 한다. ‘시비가 붙다’라고 하면 서로 언쟁을 

하는 상황을 말한다. 시비가 붙는 경우는 대개 시비를 판단하다가 싸움[갈등]으로 번

진 것이다. 그렇다면 왜 시비가 붙는 상황이 발생할까? 이는 사람과 일을 나눠보지 않

았기 때문이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고 하지만 죄 지은 사람을 미

워하는 마음이 일어난다. 예컨대 ‘시비를 걸다’, ‘시비조로 다그치다’라는 표현만 보아

도 ‘시비’를 대할 때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마음이 읽혀진다. 시비는 일의 ‘옳고 그

름’을 따지는 것인데 사람을 시비의 대상으로 삼아 ‘옳고 그름’을 판단했기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에 소태산은 우주 만유는 곧 법신불의 응화신(應化身)이니, 당하는 곳마다 부처

님(處處佛像)이요, 일일이 불공법(事事佛供) 39 )이라며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불공법을 

언급했다. 모두를 부처님처럼 대하고 일은 불공하듯이 하자라는 취지이다. 사람은 처

처불상으로 대하고 일의 시비이해는 사사불공으로 하는 것이다. 부처님으로 대한다는 

것에는 당연히 상대의 인격을 존중한다는 의미를 포함되므로 일의 시비를 나누더라도 

상대방을 존중하는 자세를 잃지 않는 것이다.

다음으로 시비이해의 안목을 키우는 공부에 심신작용처리건의 마음공부일기가 있다. 

심신작용 처리건 기재의 목적은 당일의 시비를 감정하여 죄복의 결산을 알게 하며 시

비이해를 밝혀 모든 일을 작용할 때 취사의 능력을 얻게  하는 데 있다.4 0) 이는 상황

[경계]을 객관화시켜 시비이해를 바르게 판단하는 방법을 배우고 이를 바탕으로 올바

른 행동을 장려하는 것이다. 아래의 일기 세 편은 심신작용 처리건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37 )  정전 , 제2 교의편, 제2장 사은, 제4절 법률은.

3 8 )  대종경 , 제4 인도품 55장.

3 9 )  정전 , 제3 수행편, 제10장 불공하는 법.

4 0 )  정전 , 제3 수행편, 제6장 일기법.



종교교육학연구, 제 57권

금일은 오후에 일기 감정과 염불을 마치고 밖으로 나가니 신발이 없는지라, 온 

사방을 다 찾으러 다녔다. 그러나 나의 신발은 없고, 다만 다른 사람 신발뿐이었습

니다. 그러자 나의 사무는 바쁘게 되었다.

그러나 나는 나의 신발을 기다려 시간을 보내고 섰으나 신발 가져오는 사람이 

없는지라, 비록 뜰에 신발은 많이 놓였으나 다른 사람 신발이라. 만일 나의 바쁜 

사무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고 가면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은 갑갑증을 

당할까 하여 마루에 서있게 되었다.

‘나의 신발은 항상 누가 이다지 신고 가는가? ’ 하여 미운 생각이 날 듯 하였다. 

나의 한번 생각한 바는 ‘그 사람이 남의 신발인지를 알고 신을 이치가 있으며, 나

도 이후에 혹 모르고 남의 신발과 바꿔 신을는지도 모르겠다.’ 하여 양해하여지는 

머리에 미운 마음 날 듯 하던 것이 없어지고 다시 방으로 들어왔다. ~

밥을 먹고 또다시 와서 보니 그제사 제 신발이 놓였습니다. 그리하여 나의 신발

을 찾아 신고 그 바꿔 신고 간 사람보고 주의하라고 하고 싶으나 여러분이 계시는

데 이 말을 하면 무안히 생각할까 하여 말을 하지 않았다.

이리 저리 평화가 되고,  후일에 나도 혹 남의 신발과 바꿔 신지 말기로 주의하였

습니다. ~  감정:  甲4 1 )  

난 일주일 전쯤 화장실 청소를 맡았다. 세면대 쪽이었는데 청소하는 중간중간 아

이들이 마음대로 들어오는 바람에 청소하는데 방해가 되어 청소 시간이 길어졌다. 

신경질을 부리며 계속 청소를 하는데 어떤 아이가 또 들어오는 것이다. 난 화가 나 

그 애에게 큰 소리를 치려는 순간 경계가 생각났다.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마는 ‘화장실 청소’라는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써 자성의 정을 세우자.  난 내 마음이 수그러드는 것이 

느껴졌다. 그 아이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어서 화장실에 들어왔겠지 하는 마음과 함

께 난 기분 좋게 화장실 청소를 끝마쳤다. 청소를 끝내고 자리에 앉자 알 수 없는 

웃음이 나왔다. 왠지 내가 대견스러워졌다.4 2 )

내일 준비물이 있어서 오늘 바느질 용구를 사려고 문방구에 갔다.  바느질 용구

가 1 ,5 00원이어서 2 ,00 0원을 아저씨께 드렸다. 그래서 아저씨께서 5 00원을 주셨

41 ) 박길선,  박길선 일기 , 한진경 엮음, (익산: 원불교출판사, 2002), 60-62쪽. 1929년 6월 7일자 심신작

용처리건으로 소태산이 감정했다.

4 2 ) 청소년 인성교육사례로 동아여자고등학교 2학년의 마음대조일기 모음집으로 허준수 엮음,  마음을 살

피는 한마디  (익산: 동남풍, 2002), 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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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런데 돈이 5 00원이 아니라 80 0원이었던 것이다.  나머지 30 0원을 아저씨께 

가져다 드리려고 했는데, 순간, ‘모처럼 돈 벌었는데, 가져 가자.’하는 마음이 들었

다. 하지만 나는, ‘아니야,  나는 원래 훌륭한 사람이잖아.’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

대조를 하였다.  그래서 3 00원을 아저씨께 갖다 드렸다.  이렇게 한 내가 무척 자랑

스럽다.

김:  잘못 받은 거스름돈을 마음대조하여 돌려 드렸구나. 정말 자랑스럽다.4 3 )

첫 번째 일기는 1929년 6월 7일의 심신작용 처리건으로 소태산이 직접 감정했다. 두 

번째 일기는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마는 ‘화장실 청소’라는 경계를 따라 있어지

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써 자성의 정을 세우자.”와 같이 일상수행의 요 

법 을 그대로 활용한 경우이다. 세 번째 일기는 초등학생이 “나는 원래 훌륭한 사람이

야.”라는 간단한 표현을 활용하여 심신작용을 처리하도록 했다. 세 편의 일기는 심신작

용 처리건이 초등학생에서 어른까지 활용 가능한 프로그램임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심신작용 처리건의 기재는 행동, 마음자세, 당시의 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하

면서 ‘시비이해’에 대한 안목과 행동을 스스로 강화하는 방법이 된다. 남의 시비가 아

닌 자신의 시비를 공부의 대상으로 삼고 시비를 떠난 자리에서 모니터링하여 향후 바

르게 빠른 시비의 분석력을 키우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또한 첫 번째와 세 번째 

일기처럼 심신작용 처리건은 시비이해를 분석하는 정도를 “갑”, “잘못 받은 거스름돈

을 마음대조하여 돌려 드렸구나. 정말 자랑스럽다.”와 같이 지도자의 감정을 통해 공부

의 깊이를 더할 수 있다. 

심신작용 처리건은 심심풀이 M 3 프로그램의 ‘메타마음 일기’로도 적용되었는데, 경

계에서 일어나는 심신작용을 그대로 기재하도록 하여 일과 이치에 대한 이해력과 분

석력을 얻도록 한다고 밝히고 있다.44 ) 케어마인드의 ‘케어 다이어리’에서는 심신작용처

리건의 마음공부일기를 <그림 1>처럼 구조화했다. 

43 ) 박영훈 외 2인,  선생님 학교가 참 재미있어요  (익산: 동남풍, 1997), 116쪽. 지도자의 감정은 이텔

릭. 이 일기는 영역되어 원불교 영문 홈페이지(w w w .w on buddhism .org)에 마음공부 수행으로 소개되

었다.

4 4 ) 박세훈 외 2인, 원불교 청소년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종교교육학연구  제50권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16), 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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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케어마인드의 ‘케어 다이어리’4 5)

세상은 사람의 일로 운전해 가기 때문에 일의 시비이해에 대한 안목이 중요하다. 원

불교에서는 자신의 시비이해를 잘 살피고, 시비이해를 나눌 때 사실과 허위를 잘 분석

할 줄 알며, 사람을 존중하는 가운데 시비를 볼 줄 아는 안목을 중요시한다. 시비이해

의 안목을 키우는 방법으로 활용되는 심신작용 처리건은 적용대상에 맞춰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수 있다.

3 . 강자 약자 상생의 사회구조

세상에는 구조적인 특성 때문에 강자와 약자가 만들어진다. 이에 소태산은 ‘강자  

약자 진화상 요법’을 제시했다. 당시의 시대상황을 약술하면 강대국이 자신들의 정당

성을 주장하기 위해 사회진화론을 약소국 침략과 지배의 원리로 이용했고, 당시 한국

45 ) 마음인문학연구소, 앞의 책, 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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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는 일제강점기를 겪으며 약자로 고통을 받고 있었다.

사회진화론과 ‘강자 약자 진화상 요법’의 쟁점은 강약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에 

있다. 사회진화론의 경우 자연적 불평등은 결코 의식적인 행동으로 바뀔 수 없는 고정

된 것으로 보았다.4 6) 이러한 견해는 강자와 약자를 절대적으로 구분하기에 강자가 약

자 위에 굴림 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긴다. 즉 강자는 강자로만 굴림하고 약자는 강

자를 미워하여 서로 간에 원수가 될 수 있다.4 7) 이에 비해 소태산은 모든 것은 음양상

승의 이치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48 ) 천지와 세상에도 진 강급이 있고4 9) 사람에게도 

진 강급이 있다5 0)는 점을 강조했다. 즉 강자와 약자는 상대적이며 진급 또는 강급으

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소태산은 근본적인 관계를 은혜로 보았다.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이 없이 

살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통해 본질적으로 모두가 은혜의 관계로 존재하고 있음을 

밝혔다.5 1) 이러한 취지를 구체화하기 위해 소태산은 우리 삶을 지탱하고 있는 은(恩)

적 관계를 사회에서 구현하는 방법으로 자력양성(自力養成), 지자본위(智者本位), 타자

녀교육(他者女敎育), 공도자숭배(公道者崇拜)의 ‘사요(四要)’를 제시했다. 의뢰생활 하는 

약자보다는 자력생활 하는 강자가 되자는 것이 자력양성이고, 강자인 지자(智者)에게 

배울 줄 아는 자세를 갖춰 강자로 성장하자는 것이 지자본위이다. 교육이 균등하게 지

원되도록 하여 서로 강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타자녀교육이고, 강자로서 강

자의 역할을 잘 하여 사회 국가 세상에 유익을 주는 사람을 존경하고 그 정신을 본

받는 것이 공도자 숭배이다. 이런 점에서 사요는 강자와 약자가 서로 상생으로 나아가

서 모두에게 평등한 세상의 사회구조로 개선하는 방법이다.

본고에서는 사요 실천의 구체적인 예로 타자녀교육을 중심으로 언급하겠다. 원불교

에서는 타자녀교육의 정신을 실현하고자 교육에 일관된 흐름을 이어왔다. 구체적으로 

언급하자면 광복 전후 적극적인 문맹퇴치운동을 전개했고, 1980년대에는 학교 부적응 

청소년을 위한 대안교육을 실시했으며 1998년에 대안교육이 정부로부터 공식화되었을 

때 국내최초 대안학교로 인가받아서 대안교육을 실시했다.52 ) 대안학교의 효시라 할 수 

있는 영산성지고등학교의 경우 원불교의 마음공부 원리를 학교 교육에 접목하여 집단

46 ) 전복희, 앞의 글, 415쪽.

4 7 ) 약자로 강자되난 법문 ,  월말통신  제1호(1928년 5월) (원불교 정화사,  원불교교고총간  제1권 (이

리: 원불교 원광사, 1969), 12쪽.

4 8 )  대종경 , 제5 인과품 2장. 

49 )  대종경 , 제6 변의품 6장. 

50 )  정전 , 제3 수행편, 제17장 법위등급.

5 1 )  정전 , 제2 교의편, 제2장 사은. 

52 ) 권동우, 원불교의 대안학교 – 사회개혁과 소외의 치유를 지향하는 교육관   종교교육학연구  제40권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12), 7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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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돌림, 학교폭력 등으로 고통을 받던 아이들에게 새로운 교육을 실천했다.5 3) 탈북청

소년 교육 전문가 및 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원불교의 대안교육의 실천을 높게 

평가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2004년 3월에 원불교의 학교법인 전인학원에 탈북청소

년을 위한 학교설립을 제의하였고, 이에 전인학원은 2006년 3월에 한겨레중 고등학교

를 개교했다.5 4)

탈북청소년이 한국에 오면 국가정보원의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탈북동기와 입

국 경위 등을 조사받는다. 이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인 하나원에서 3개월가량 

교육을 받게 되는데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하나원의 하나둘학교에서 기초 교육을 받는

다. 이 과정을 마치고 정착기 학교 전 편입 이전에 6개월에서 1년 정도 한겨레중 고

등학교에서 전환기 교육을 받게 된다. 2017년 탈북학생 교육지원 사업 계획 에 따르

면 2016년 4월 현재 전국의 초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탈북청소년이 2 ,517명으로 

그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교육지원 사업의 중점 과제 중 ‘진로 직업교육 내실화’ 

부분에서 한겨레고등학교의 진로 직업교육 확대가 포함되었다.5 5)

입국
입국초기 

교육
전환기 교육 정착기 교육

유 초

북한이탈 주민보호 센터

(입국경위 조사)

➡
삼죽초등학교

(통합교육)
➡

일반 초등학교

(밀집학교 특별반)

중등

하나원

하나둘학교

(기초적응교육)

➡
일반중 고등학교

(밀집학교 특별반) 
➡

한겨레중 고등학교

(특성화중 고등학교)
        ➡

대안학교

(여명학교, 하늘꿈학교)

<그림 2>  탈북청소년 입국 정착 과정

한겨레중 고등학교에서는 탈북학생들이 전환기 교육으로 일반교과, 정서안정, 직업

진로, 사회문화적응, 애프터스쿨 등의 과정을 통해 향후 일반학교로 이동하여 원만하

53 ) 교육인적자원부,  대안교육 백서 1997-2007 (2007), 40쪽.

5 4 ) 원불교100년총람편집위원회,  원불교100년총람  3권 (익산: 원불교출판사, 2017), 415-416쪽.

5 5 ) 2017년 탈북학생 교육지원 사업 계획 (교육부 보도자료 2017.3.23. 배포) h ttp://ww w .m oe.go .kr/ 

boardCnts/view .do?boardID =294& boardSeq=70825& lev=0& searchT ype=null& statusY N =C& page=6& s=

m oe& m =0503& opType=N  (2018.5.30. 검색). <그림 2>는 보도자료의 도표를 보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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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학교생활을 적응하도록 돕는다.56 ) 이와 같은 한겨레학교의 역할은 ‘타자녀교육’의 

구체적 실천으로 탈북청소년[약자]이 대한민국의 건전한 민주시민[강자]으로 성장토록 

돕는 것이다. 이는 인간 존중의 사회를 만드는 것이며 강자 약자 상생의 사회를 만들

어 가는 구체적인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최근 평화와 상생의 구도로 바뀌고 있

는 남북관계에서 탈북청소년은 통일 시대를 앞두고 남북의 문화적 사회적 갈등요소를 

해결하는 중요한 인재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Ⅳ. 결론

본고에서는 갈등의 원인으로 하고자 하는 마음, 시비이해의 관점, 강 약의 사회구

조의 세 가지를 제시했다. 이 세 가지 갈등의 원인은 세 가지의 갈등치유의 방법으로 

연결된다. 첫째로 염불, 좌선의 정신수양과 ‘마음 멈춤’의 방법, 둘째로 시비이해와 가

치 판단의 안목과 심신작용처리건의 마음공부일기, 셋째로 ‘강자 약자 진화상의 요법’

의 실천과 탈북청소년을 위한 교육이 그 구체적인 내용에 해당한다.

본 연구에서 갈등의 원인을 개인적 측면, 가치적 측면, 구조적 측면으로 파악한 점

은 갈등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갈등치유로 어떤 방법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원불교 종교교육적 입장을 제시했다고 본다. 그러나 세 요소가 원불교 사상을 모두 담

아냈다고는 볼 수 없고, 세 측면에서 광범위한 내용을 다루려다 보니 각각의 의미와 

구체적 방법, 사례에 대한 구명이 충분하지 못했다. 예를 들어 하고자 하는 마음과 현

실의 물질문명과의 구체적인 관계에 대한 실질적인 근거를 찾는 등 각 측면마다의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갈등의 본질에 대한 깊은 연마는 더욱 실질적인 갈등치유

의 방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갈등은 하나의 요소만이 아니라 여러 요

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발생하고 다양한 심리, 정서, 물리적 문제를 만들어 

낼 수 있는데 본고는 그 부분까지 다루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 앞으로 갈등문제의 진

단과 치유에 대한 선행연구의 충분한 검토를 토대로 갈등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할 것을 기약한다.

56 ) “한겨레중고등학교” http://han.hs.kr/?act=doc& m code=331810 (2018.5.30.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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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 ealing of C on flic t and th e Relig iou s Education in  W on-Buddhism

Jo, Seong-Hun Ko, Shi-Yong

W onkw ang U niversity

This study a im s at understanding the causes of conflict and  expla in ing the princip les  

and educational cases of healing  conflict from  th perspective of W on-Buddhist thought. 

C onflicts that can occur to  anyone are identified  in  three w ays: F irst, conflicts occur 

out o f a desire  to  do som ething; second , conflic ts arise due to  conflic ting  p erspectives 

of w hat is considered  righ t, w rong, beneficia l and harm fu l; th ird , conflicts are caused  

by confron tation s betw een  the strong and the  w eak.

U nderstand ing the causes of these conflicts is the  beg inning of healing  conflict, and  

a  m ethod of hea ling  can b e suggested accord ing to  each cause. The first is the  pow er  

of cu ltivation w hich can m anage desire. The practice of pausing w hen  encounterin g 

sensory  cond itions, as w ell as chantin g and seated m ed ita tion , help  cope in  situation s 

of conflic t. T he second  is th e pow er of inquiry into right, w rong, benefit and harm , 

con sid ering every  bein g as noble. The th ird  is that the strong and the w eak should  

advance together. If the  strong rep ress the  w eak, or if th e w eak oppose the strong, 

our so ciety w ill be a wo rld  w here the  stronger prey  upon the w eak. To  overcom e 

th is, it is im portant to  elim inate  the confron tation  betw een  the  strong and  th e w eak  

w hen  creating a  protected socia l system .

K ey  w ord s: Won-Buddhism , religious education, conflict, healing, desire, the right, wrong, benefit  

and harm , m ind  practice, Everyw here a Buddha  Im age, the  S trong  and  the  W eak


